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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 원 금융 지원     

- 인천시, 2023년 수산업경영인 17명 선발 지원 -

- 선발된 어업인후계자 5억 원, 우수경영인 2억 원 융자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17명을 선발해 어업 

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해 

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연령,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눠지며 올해는 어업인후계자 13명, 우수경영인 4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수산업경영인은 20대 4명(24%), 30대 6명(35%), 

40대 5명(29%), 50대 2명(12%)으로 젊은 청장년들이 많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14명(82%), 양식어업 종사자가 3명(18%)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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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강화군 3명, 옹진군 6명, 중구 3명, 동구 1명, 미추홀구 1명, 

연수구 1명, 남동구 1명이 선정됐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후계자는 최대 5억 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의 금융지원을 받아 어선 건조 및 구입, 양식장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신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 1981년부터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407명을 

선발했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그간 “신규 수산업경영인들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자체 전문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들이 경영 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관련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전문심사위원회 개최 사진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전문심사위원회 개최


